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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나파크 ‘더소스’에서 ‘K-페스티벌’ 열린다

영 김·미셸 박 스틸 후보, 연방하원 결선 진출

부에나파크에 있는‘더소스’쇼핑몰(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에서 이달 14일(토) 

- 15일(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K-페스티벌’

이 열린다.‘더 소스와‘류 엔터테인먼트’사가 주

최하는 이 행사는 지난해 11월‘메이드 인 코리

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렸으며 이후 매달 개최

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난타’,‘재즈댄스’, K팝 플래

시몹, K팝 댄스 공연,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

그램들이 선보인다. 특히 14일 12시부터 열리는 

토크콘서트에서는‘공부의 신(神)이 알려주는 학

습 노하우 기다렸던 '공부 Concert’라는 제목으

로 Ryan S Lee A1 칼리지 프렙 디렉터가 ●공부의 

진짜 목적 ●공부하고 싶은데 무기력할까? ●미로에

서 벗어나기 등을 내용으로 강연한다. 

지난 3일 실시된 예비선거 결

과 연방하원에 도전하는 영 김 

(공화, 39지구), 미셸 박 스틸(공

화, 48지구) 후보가 결선 진출

을 확정지었다. 또 가주하원 3

선에 도전하는 최석호(공화, 68

지구) 후보도 무난하게 결선에 

올랐다.

4일 오전 9시 현재 영 김 후보

는 50.8%의 득표율로 상대 후

보이자 현역 의원인 길 시스네

로스(민주)의 득표율 44.3%보

다 앞서 1위에 오르며 결선행을 

확정했다.

미셀 박 스틸 후보는 36.7%의 

득표율로 상대후보이자 현역 의원인 할리 루다(민주) 

의원의 득표율 43.7%보다 뒤쳐졌지만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가주 유일의 한인 의원인 최석호 후보는 45%의 득

표율로 1위에 오르며 결선에 진출했다. 

한편 LA시의원 12지구 재선에 도전한 존 이(무소

속) 후보는 과반이 넘는 54.86% 득표율로 재선이, 

행사 기간 동안 한국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기 위

해‘월간 장터’도 함께 열린다.

4지구 재선에 도전하는 데이비드 류(민주) 후보는 

46.8%를 득표해 1위로 결선 진출이 확실시 된다. 류 

후보의 득표율은 과반을 오르내리고 있어 최종 개표 

결과 과반 이상을 득표할 경우 재선이 확정된다. 

LA카운티 선거국은 이날“50여만 표가 개표되지 

않은 상태”라며“오는 27일에야 개표가 완료될 것”

이라고 밝혔다.

 

LA총영사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 총영사관(이하 LA총

영사관)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한다. 

LA총영사관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

해“지난해 실시했던 수요 무료 법률상담을 올

해에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총영사

관 1층 상담실에서 당관 법률자문관 이종건 변

호사, 노선균 파견 검사가 한 국 내 부동산 분

쟁, 상속 및 유언, 기소중지사건 및 형사사건 등

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며“올해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LA 인근 지역까

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A영사관은“오렌지카운티(OC)의 경우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0시-12시, OC한인회관에

서 상담을 실시하며 샌디에이고 등 다른 지역에

서도 법률상담 수요가 있을 경우, 순회 영사 기회 

등을 이용하여 광역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

며“수요 법률상담과 오렌지카운티 법률상담 모

두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총

영사관으로 전화(213-385-9300, 내선 321) 또

는 이메일(consul-la@mofa.go.kr)로 사전 예약

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LA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이 

작년 실시한 무료 법률상담에서 기소중지, 일반 

형사 사건 상담이 전체의 35%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했으며 이어 한국 내 부동산 관련 문의, 한

국 내 재산 상속 관련 문의 등 한국 내 재산 관련 

상담이 32%로 그 뒤를 따랐다. 그밖에 혼인, 이

혼, 양육 등과 관련된 가족법 문제, 국적 회복·상

실 등에 관한 상담도 이루어졌다.

▲ 영 김 (왼쪽), 미셸 박 스틸(오른쪽) 후보가 연방하원 결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 ‘K-페스티벌’이 열릴 부에나파크의 ‘더소스’ 쇼핑몰


